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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말퍼즐 정답

배우 마동석이 한국 OCN

의 드라마‘트랩’을 리메이

크하는 미국 드라마‘더 클럽’

의 주연 겸 제작자로 나선다.

지난 20일 소속사 빅펀치이

엔티에 따르면 마동석의 할

리우드 제작사 고릴라8프로

덕션은 할리우드 제작사 스

탈링스 텔레비전, 프로듀싱 

파트너 비앤씨 콘텐츠와‘더 

클럽’을 함께 제작한다.

‘더 클럽’은 캠핑 여행을 간 

뉴스 앵커 가족을 공격한 의

문의 사냥꾼을 베테랑 형사  

(마동석 분)가 조사하다가 사

건의 배후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. 마

동석이 연기할 캐릭터는 과거 뺑소니로 아들을 잃

은 인물로, 충격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엘리트 집단

에서 일어나는 뒤틀린 미스터리를 풀어나갈 예정이

그룹 방탄소년단(BTS)이 과

거 개최한 팬미팅과 콘서트 실

황을 유튜브에서 연속으로 선

보이는‘방에서 즐기는 방탄

소년단 콘서트 21’(이하‘방방

콘 21’)을 보기 위해 약 260만 

명이 몰렸다.

방탄소년단은 지난 17일 오

후 3시부터 유튜브 공식 채

널‘방탄TV’를 통해 공연 실

황 3개를 연달아 선보이는‘방

방콘 21’을 무료로 공개했다.

시작 직후 시청자는 176만 명

을 돌파했고, 한때 260만 명을 

넘겼다. 마지막 콘서트의 피날

레 무대에서도 200만 명을 

웃도는 인원이 스크린 앞을 

지켰다.트위터에는‘방방콘

21’,‘BANGBANGCON21’등 공연 관련 해시태그

다. 시즌제로 제작될 이 작품

은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는 

물론 강렬한 액션이 돋보일 

것으로 보인다.

또 이번 작품은 쇼 러너로 

세계적 작가 겸 프로듀서인 

잭 로귀디치가 나서면서 할

리우드 스튜디오와 바이어

들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빅

펀치이엔티는 강조했다.

잭 로귀디치는‘워킹데드’, 

‘썬즈 오브 아나키’,‘하우스 

오브 카드’등을 집필했다. 그

는 영화‘악인전’등 마동석

이 출연한 작품들을 보고 이

번 드라마에 합류하게 됐다. 

스타링스 텔레비전은‘디파처’,‘판도라’등 수많

은 인기작을 탄생시킨 제작사다.

(#)를 단 게시물이 전 세계에서 

약 350만 건 올라오기도 했다.

이번‘방방콘 21’은 2015년 

서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

두 번째 단독 콘서트, 2019년 6

월 부산에서 개최된 다섯 번째 

글로벌 팬미팅, 2019년 5월 브

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던 월

드투어 콘서트로 구성됐다.

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 확산 

이후인 지난해 4월 온라인 스

트리밍 축제‘방방콘’을 처음

으로 개최, 이틀에 걸쳐 콘서트

와 팬미팅 실황 8편을 공개한 

바 있다. 약 24시간 동안 조회 

수 5천59만 건을 기록했고, 최

대 동시 접속자 수 224만 명을 

넘기며 크게 화제가 됐다.

마동석, 미국 드라마 ‘더 클럽’ 주연 겸 제작

BTS ‘방방콘21’에 접속자 260만 명 몰려

마돈나 “총기 규제는
새로운 백신”

팝가수 마돈나가 

총기 규제에 대한 

목소리를 높였다.

마돈나는 최근 

자신의 SNS에 올

린 동영상과 메시

지를 통해 총기규

제를‘새로운 예방

접종’이라면서 총

기 폭력을 종식시

키고 안전한 지역

사회를 만들기 위

해서는 총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.

마돈나는“(지난달 29일 시카고에서) 경찰에 의해 

살해된 애덤 톨리도는 불과 13세, (지난 11일에는 미

네소타주에서 살해된) 던트 라이트는 20세였다. 그

들을 살해한 경찰들은 살인죄로 기소될 뿐”이라면

서“이는 매우 무서운 광기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

반화 되었다.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쉽게 총기

를 소지한다.”고 지적했다. 경찰의 과잉 진압과 빈번

한 총기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.

비영리단체‘총기 폭력 아카이브’에 따르면 올해 

들어 지난 18까지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

은 사람은 5,553명이다. 

희생자 가운데 11세 이하 어린이는 90명, 12~17세 

청소년도 323명에 달한다.

▲ 마동석. 사진=빅펀치이엔티

▲ ‘방방콘 21’ 포스터. 사진= 빅히트뮤직

숨은그림찾기 정답

▲ 마돈나. 사진=트위터(마돈나)


